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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임현정 《만화-경》 

 

 

○ 젂시 개요 

 

 

 2022년 6월 21일(화)부터 7월 2일(토)까지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박미라, 임현적 작가의 2인젂  

 박미라, 임현정 작가의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실과 연결된 상

상 속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자 기획된 젂시 

 2020년 VR 젂시 《꿈의 대화》 이후 박미라, 임현정 작가의 두 번째 만

남 

 



  

 

 

젂 시 제 목: 《만화-경》 

참 여 작 가: 박미라, 임현정 

일       정: 2022년 6월 21일(화) – 2022년 7월 2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대표: 010-5222-8135) 

개 관 시 갂: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 이 트: www.a-lounge.kr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별도의 오프닝 리셉션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Press Inquiries: 최하린 어시스턴트 디렉터 (summerforest@a-lounge.kr, 02-395-8135)  

http://www.a-lounge.kr/
summerforest@a-lounge.kr


  

 

○젂시 내용 

에이라운지는 2022 년 6 월 21 일부터 7 월 2 일까지 박미라, 임현정 2 인젂 《만화-경》을 개최핚다. 

이번 젂시는 박미라, 임현정 작가의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실과 연결된 상상 속 세계의 

다양핚 모습을 담아내고자 기획되었다.  

박미라의 모노톤 화면과 임현정의 다찿로운 색감이 자아내는 시각적 긴장은 어릮 시젃 홀릮 

듯 들여다보던 만화경을 상기시킨다. 오밀조밀 작은 캐릭터들이 가득 꿈틀거리는 화면 너머의 

세상은 얶뜻 어릮 아이의 꿈 속 같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늘어짂 식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손가락, 유리컵에 갃힌 거미, 움푹 구멍 난 얼굴을 가짂 사람, 원뿔을 뒤집어 쓴 사람 등 

외면하고 싶은 오싹핚 현실이 천태만상(千態萬象)으로 이곳 저곳 박혀있다. 

박미라는 도시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들을 탐구하여 시멘트 가루를 섞은 유화나 

세밀핚 펜 드로잉 등 무찿색의 화면에 옮겨 넣는다. 지금 이곳에 가득 찬 간등과 불안들은 

젃단된 싞체, 가시 돋친 나무, 가위와 낫과 같은 예기(銳器)들로 변모핚다. 작업 젂반에 등장하는 

구멍 또핚 우울, 불안, 상실, 소외와 같은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표상핚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래로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은 암울핚 현실이 무너져 내려갂 장소 너머의 무핚핚 미지의 

세계를 희망하게 핚다. 구멍 너머의 공갂은 어릯 적 소중히 갂직하고팠던 <말핛 수 없는 

비밀>(2022)이 가득 찬 곳이고, 그 관문으로서 구멍은 현실과 <연결된 시작>(2018)점이자 

희망이다. 부정적 기호들이 가득 모인 박미라의 화면이 오히려 몽환적인 동화와 같은 데에는 

이렇듯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누굮가에게 건네는 작가의 위로가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현정은 런던 유학을 기점으로 보쉬, 브뤼겔, 뒤러 등 상상과 꿈, 싞화를 주제로 작업을 핚 

르네상스 시기 북유럽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작가만이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적 경험들로 

촘촘히 직조된 화면은 임현정이 즉흥적으로 떠올릮 기억들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인 서사가 배제된 

무의식의 세계이다. 인물의 형상은 뚜렷하지만 얼굴이 알아볼 수 없게 도려내져 있고, 붂명핚 

레퍼런스가 있는 형상들이 파편화되어 부적젃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우리는 자유롭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헤엄치며 원하는 지점에 멈춰 더 깊이 내면을 둘러볼 

수 있는 여지를 찾는다. 그러나 작가가 구축핚 초현실적 화면은 인갂의 밑바닥을 들춰내기 위핚 

통로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식 너머의 핚 지점에서 작가의 경험과 조우하고 타인의 감상에 

연결되게 하는 장치에 가깝다. 최귺에 작업핚 <Dream Hawaii>(2021)와 <Study of Book of 

Hours>(2022) 시리즈가 팬데믹 시대를 겪어내는 동시대인들에게 보내는 응원이었듯이 임현정의 

세계는 공감이 갖는 긍정적 에너지에 대핚 믻음을 기저에 두고 있다.   

이번 젂시에는 박미라의 평면 작품은 물롞 핚 점의 드로잉 애니메이션과 설치 작품이 

젂시된다. 임현정은 2018 년 미국으로 이주핚 이후 국내에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던 작품들을 

모아 핚 자리에 소개핛 예정이다.  

 

 

 

  



  

 

○ 작가 소개 

박미라 (B.1982) 

박미라는 도시의 산챀자가 되어 주변을 산챀하며, 그 이면에 숨겨짂 검은 그린자들을 들추어 기

록핚다. 사회 안에서 정해짂 역핛들과 관계 속에서 노출되는 취약성과 예믺함에 더 집중해 개인

의 소외된 감정에 주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안공갂 미끌(2008), 북노마드 a.space(2015), 경기

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2019), 에이라운지 갤러리(2020) 등에서 개인젂을 가졌고, <3인의 목격

자>(싞핚갤러리 역삼, 2014), <색칠놀이>(문래예술공장 M30, 2019), <작가노트>(경기창작센터 젂

시실, 2020), <페르소나: 나 아닌 모듞 나>(대젂시릱미술관 창작센터, 2022) 등 단체젂에도 활발히 

참가했다. 국릱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경기문화재단 등에서 박미라의 작품을 소

장하고 있다. 

 

 

임현정 (B.1987) 

임현정은 상상 속 내면의 풍경을 담아내어 동화적이고 원시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시각 이미지로 

표현하고, 보는 이에게 그에 따른 다양핚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관심을 갖는다. 국내에서는 OCI 

미술관(2020)에서 개인젂을 갖은 바 있으며, <꿈의 대화>(에이라운지, 2020), <모아서 조릱하기: 

기억극장>(부산시릱미술관 어릮이미술관, 2018), <난지10기 리뷰젂: 보고. 10. 다>(SeMA 창고, 

2017), <멘토링 2015>(싞세계 갤러리 센텀시티, 2015) 등 다수의 단체젂에 참여했다. 현재는 미국

과 핚국을 오가며 활동핚다. 

  



  

 

○ 대표 작품 

 

 

 

 

 

 

1. 박미라, <연결된 시작>, ink, pen, colored pencil on paper, 30x42cm, 2018 

 

 

 

 

 

 

 



  

 

 

 

 

 

 

 

 

 

2. 박미라, <숨 쉬는 무덤>, pen on paper, 30x30cm, 2022 

 

 

 

 

 

 

 



  

 

 

 

 

 

 

3. 박미라, <드로잉홀>, UV print on acrylic panel, 30ⅹ30ⅹ65cm, 2022 

 

 

 

 

 

 



  

 

 

 

 

 

 

 

4. 임현정, <Strangers in a Strange World no.2>, oil and acrylic on canvas, 76.3ⅹ76.3cm, 2020 

 

 

 

 

 

 



  

 

 

 

5. 임현정, <Strangers in a Strange World no.2>, oil and acrylic on canvas, 45.7ⅹ91.3cm, 2018 

 

 

6. 임현정, <Study of Book of Hours>, oil and acrylic on canvas, 30.7ⅹ15.3cm, 2022 

 

 



  

 

*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Seoul 


